
오늘은야베스의기도로불리우는역대상 4장 10절말씀을가지고여러분과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베스가이스라엘하나님께아뢰어가로되원컨대주께서내게복에복을

더하사나의지경을넓히시고주의손으로나를도우사나로환난을벗어나근심이없게

하옵소서하였더니하나님이그구하는것을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고통가운데태어났으며계속적으로고통가운데살고있었음이분명합니다.

그러나자신의고통을하나님께대한믿음과신뢰로바꾼야베스의기도는응답을

받았습니다.기도응답은하나님을믿고찾는자들에게주시는하나님의상급입니다.

야베스는두가지의기도응답을받았습니다.첫째는지경이넓어지는응답이었고둘째는

환난을벗어나근심이없어지는응답이었습니다.저는오늘야베스의기도가하나님께

응답된그의믿음에초점을맞춤으로우리에게도같은은혜가임하기를소망합니다.그의

믿음은첫째로그의기도를받으시는하나님을생,사,화,복을주장하시는능력의창조주로

믿었습니다.하나님만이복과축복을창조하실수있는스스로살아계시는절대적인

하나님으로믿었습니다.또한원하시는자에게절대의가치를줄수있는유일하신

하나님으로믿고신뢰하며기도했습니다.둘째로그의믿음은하나님만이그가현재당하고

있는환란과근심의풍랑을잠잠케하며문제를해결해주실수있는유일한구원자로

믿었습니다. 우리하나님께서는우리의간절히부르짖는기도에우리눈으로보고만질수

있는현실적이고실질적인기도응답을주십니다.그러나또한보여지는응답은없지만저와

여러분의영적영토인우리의영성이하나님의은혜로더욱깊어지고더욱넓어져서기도

응답의때와시간은하나님께맡기고만물의주체이신하나님만을기뻐하게되는초월적이

은혜로휩싸이게되기도하는데이것도기도응답입니다.바울사도는자기몸의가시를

빼달라고기도하였지만 “내은혜가네게족하도다”라고하시는하나님의응답을

받았습니다.그의몸을괴롭히는고통의상황은전혀바뀌지않았는데하나님의은혜를

응답으로받아들인바울사도의고통에대한태도가바뀌었습니다.응답을받기전까지는

고통때문에괴롭고힘들며사역에번거로움이있었습니다.그러나처참한고통으로인해

은혜의기도자리에있었던그는고통이란매체를통해응답의주체이신하나님을만났고

“내은혜가네게족하다”는기도응답을통하여한량없는하나님의은혜를체험하고근심을

벗어났습니다.오늘날이와같은한량없는은혜가여러가지고통가운데부르짖어기도하는

사랑하는여러분에게임하시기를주의이름으로축원합니다.

기도

하나님아버지,부르짖어기도하는우리에게눈에보이는응답뿐만이아니라기도가운데

하나님을만나고우리의지경이넓어지며환란과근심에서벗어나게하옵소서예수님의

이름으로기도합니다.아멘!


